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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diet-related health appraisal for cardiometabolic diseases 
of the college students in Gyeonggi-do. The survey data obtained by 21 questionnaire(6 general 
characteristics and 15 food behaviors) given to 90 students, 41 males and 49 females.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22.2 years old for the male students and 20.9 years old for 
the female students(p<0.001). Among the subjects, 35 males and 47 females’ height, weight and 
percentage of body fat were measured using bioelectrical impedance(Inbody 720). The average 
height, weight, Body Mass Index and percent body fat of the subjects were 175.7cm, 69.5kg, 
22.4 and 16.9% for males and 162.0cm, 53.5kg, 20.4 and 27.7% for females, respectively 
(p<0.001). Male students had a higher prevalence of smoking compared with female 
students(p<0.001). Females had higher intake frequency of fruits than males(p<0.05). Males had 
higher intake frequency of fishes than females(p<0.05). Male students had higher number of side 
dishes at mealtime compared with female students.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in intake frequency of dairy, ramyeon, rice with whole grain, 3-layered pork belly, processed 
meat, soft drinks, soy products and fast food. Also,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sexes in 
number of vegetables per day, frequency of eating out, prevalence of eating kimchi at every 
meal. Cardiometabolic risks were calculated by ‘Diet-related health risk appraisal’. Male students 
had higher cardiometabolic risks(hypertension, hyperlipidemia, diabetes, obesity, abdominal 
obesity) than female students(p<0.001). Appropriate nutritional education for college male 
students may help to prevent cardiometabolic diseas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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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심혈관 대사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이

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인을 보고한 2012년 사망원

인통계(Statistics Korea, 2013)에 의하면 2위 심장 질

환, 3위 뇌혈관 질환, 5위 당뇨병, 10위 고혈압성 

질환이었다. 심혈관 대사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따른 의료

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액은 2011년 91.2조로 국민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GDP)의 7.4%를 차지했는데, 이중 1조 3천

억원이 적자였다. 앞으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Lee, 2013), 그 

원인 중 하나가 만성질환의 유병률 증가 때문이다. 

따라서 심혈관 대사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

관을 개선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보

고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3). 심혈관 대

사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위험은 태아기부터 

발생하여 중년기와 노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

므로 전 생애에 걸쳐 영양중재가 필요하다고 세계

보건기구는 권고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초, 중, 고등학생 시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

하게 섭취하면 중년기에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

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Smith et al 2010, Wennberg 

et al. 2014). 

이처럼 식생활과 심혈관대사질환의 발생과는 밀

접한 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식생활을 평가하여 만

성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평가도구가 최근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발되었다(http://dhra.khidi.or.kr/,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 

식생활 관련 건강위험도 평가도구(Diet related 

Health Risk Appraisal; D-HRA)를 이용하여 심혈관 

대사질환과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

로, 남성에서 유병률이 낮은 골다공증을 제외하고, 

심혈관 대사질환의 위험도 평가만을 포함하였다. 

D-HRA는 21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설문으로 개

인의 식생활을 진단하여 심혈관 대사질환의 위험

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제 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안

성ㆍ안산 유전체 역학 연구 코호트, Korean Multi- 

center Cancer Cohort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 조

사를 통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Kim 2012). D-HRA

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한 타당도 검사 후 

5개 병원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이 확정되

었으며, 심혈관 대사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우리나

라의 식생활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초의 설문이다. 그러므로 심혈관 대사 질환의 예

방을 위한 고위험군의 스크리닝(screening)에 적합하

므로, 20대 이후 성인기에 D-HRA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양상태는 우려되

는 바가 크다. 대학생의 영양상태에 관한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영양 불균형 현상이 관찰되었다. 학

생 대부분이 칼슘, 비타민 A, 엽산 등 영양소 섭취

가 부족하며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았다(Song et al. 

1998; Yang & Sohn 2009; Kim et al. 2012, Kim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결과에 의하면 19세에서 29세의 아침결식률

이 42.7%로 전 국민 평균 21.2%의 두배가 넘고, 외

식 섭취빈도가 하루 1회 24.7%, 하루 2회 이상 

8.3%로 1세 이상 국민의 평균비율보다 높고, 영양

섭취 부족자와 에너지/지방 과잉 섭취자의 비율 역

시 각각 17.1%와 12.5%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

다. 따라서 이러한 20대의 식습관이 이어진다면 차

후 중노년기에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을 것으

로 예측되므로, 적극적인 식생활 개선 교육 및 정

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인을 위한 영양개선 프로

그램은 주로 지역사회(Oh & Kim 2010)나 직장

(Kim et al. 2009, Park et al. 2010)을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에 

대학생의 참여는 저조하므로, 학교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중고교에서 시범 실행 중인 탄산음료 판

매 제한(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3)이

나 아침밥 제공 프로그램(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학생들

의 영양상태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D-HRA을 이용하여 대학생들

의 식생활 관련 심혈관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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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및 영양 

정책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조사 대상자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종합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으로 식품영양학

과에서 주관하는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었다. 수업시간에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으며 응답내용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93부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2명과 문항 

작성이 부실한 1명을 제외하고 90명의 결과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조사는 201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설문조사 및 위험도 산출

조사자가 설문지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연구목적, 작성요령 등을 설명한 후 연구 대상자가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한 다음 회수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에서 개발한 ‘식생활 관

련 건강위험도 평가도구(D-HRA)’를 사용하여 심혈

관대사 질환의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D-HRA는 기

본 신상 정보 6문항과 식생활 평가 15문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기본 신상 정보는 나이, 성별, 키, 몸무

게, 음주습관, 흡연, 학력에 관한 문항을 포함한다. 

식생활 평가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에서 심혈관 

대사질환의 발병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과일, 채

소, 우유 및 요구르트, 인스턴트 면류, 잡곡밥, 생

선, 삼겹살, 육가공품, 탄산음료, 콩이나 두부, 아침

식사, 외식, 김치, 패스트푸드의 섭취 횟수와 식사

할 때 반찬가지수를 묻는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상 정보와 설문을 인터넷 사이트(http:// 

dhra.khidi.or.kr/,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에 입력하여 심혈관 대사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복부비만)의 위험도 결과

가 7단계(매우 낮음,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높음, 매우 높음)로 산출된 것을 이용하였다.

2) 신체계측사항

신장, 체중, 체지방을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 

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

자들은 최소한의 의복을 착용하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측정하였다. 설문 분석 대상자 90명 중 82명

이 신체계측에 참여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신장(m)2 으로 계산하였다.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Study of Obesity 

2012)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를 기준

으로 저체중(BMI<18.5), 정상(18.5≤BMI<23), 과체

중(23≤BMI<25), 비만(25≤BMI)으로 연구대상자를 

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조사 결과는 SAS(ver. 9.1 SAS Institute Inc, Cary, 

N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나이, 신체계측, 위험도의 평균 비교는 t 검정을 이

용하였고 분포에 대한 비교는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 사항 및 신체 계측

본 연구에 남학생 41명, 여학생 49명 총 90명이 

참여하였다. 남자의 평균 연령은 22.2세로 여자 평

균 20.3세 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Table 1). 체성분 

분석기(Inbody 720)으로 측정된 남자의 평균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175.7 

cm, 69.5 kg, 22.4로 여자의 162.0 cm, 53.5 kg, 20.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p<0.001)하게 높은 값이었

으며, 체지방은 여자가 27.7%로 남자의 16.9%보다 

높았다(p<0.001). 남자의 경우 자가 보고한 신장과 

체중이 실측값과 차이가 없는 반면, 여자의 경우 

체중을 적게 보고하였다(p<0.05, 데이터 표시하지 

않음). 이는 체중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Dekkers et al. 2008)와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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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umber)

Male

(Number)

Female

(Number)
p value1)

Age(years)
     21.2 ±  2.32)

(90)

     22.2 ±  2.6

(41)

 20.3 ± 1.5

(49)
<0.001

Height(cm)
    167.9 ±  8.8

(82)

    175.7 ±  6.7

(35)

162.0 ± 4.7

(47)
<0.001

Weight(kg)
     60.3 ± 11.7

(82)

69.5 ± 11.6

(35)

 53.5 ± 5.5

(47)
<0.001

Body Fat(%)
     23.1 ±  8.5

(82)

    16.9 ±  7.0

(35)

 27.7 ± 6.3

(47)
<0.001

1) P value calculated by t-test
2) Mean ± SD

Table 1. Anthopometrics of the college students

Total Male Female p value

Average of BMI
21.3 ± 2.5

(82)1)

22.4 ± 2.8

(35)

20.4 ± 2.0

(47)
<0.0013)

Categories of 

BMI

Under weight

(BMI<18.5)
 19(21.1%)2)  9(22.0%) 10(20.4%)

<0.054)

Normal

(18.5≦BMI<23)
49(54.4%) 17(41.5%) 32(65.3%)

Overweight

(23≦BMI<25)
16(17.8%)  9(22.0%)  7(14.3%)

Obesity

(25≦BMI)
6( 6.7%)  6(14.6%) 0

BMI = Weight(kg)/Height(m)2

1) Mean ± SD(No.)
2) Number(%)
3) P value calculated by t-test
4) P value calculated by χ2test

Table 2. Body Mass Index(BMI) of the college students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Study of Obesity 

2012)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저체중(BMI<18.5), 정상(18.5≤BMI<23), 

과체중(23≤BMI<25), 비만(25≤BMI)으로 연구대상

자를 분류하였다(Table 2). 남녀간의 분포가 유의미

(p<0.05)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과체중, 비만

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았고,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정상 체중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201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에서 19-29세 남자의 비만 유병률이 30.5%로 여자

의 13.6%보다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저체중 비율이 22%

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29세 남자의 3.2%보

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최근 남자 대학생들 

사이에도 체중 감량, 근육 만들기 등이 유행하고 

있고, 체중 관리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현

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의 음주, 흡연, 신체 활동에 관한 정

보는 Table 3와 같다. 음주 습관의 경우 남녀의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음주 횟수는 한달에 2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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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n=90) Male(n=41) Female(n=49) p value1)

Drinking 

frequency and 

amount

Almost never  18(20.0%)2) 3( 7.3%) 15(30.6%)

NS

1/month 12(13.3%) 6(14.6%) 6(12.2%)

≧2/month 40(44.4%) 20(48.8%) 20(40.8%)

≧2/week3) 5( 5.6%) 4( 9.8%) 1( 2.0%)

≧2/week4) 15(16.7%) 8(19.5%) 7(14.3%)

Smoking

No 66(73.3%) 18(43.9%) 48(98.0%)

<0.001<1 pack/day 23(25.6%) 22(53.7%) 1( 2.0%)

≧1 pack/day 1( 1.1%) 1( 2.4%) 0

Physical activity

Inactive 19(21.1%) 4( 9.8%) 15(30.6%)

<0.05moderate 56(62.2%) 27(65.9%) 29(59.2%)

Active 15(16.7%) 10(24.4%) 5(10.2%)
1) P value calculated by χ2test
2) Number(%)
3) men < 7 glasses, women < 5 glasses
4) men ≧ 7 glasses, women ≧ 5 glasses

Table 3. Drinking, smoking, and physical activity of the college students 

상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음수 횟수

가 주 2회 이상이면서 한번에 마시는 양이 남자 7

잔, 여자 5잔 이상인 고위험음주율은 16.7%로 국민

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결과 19-29세의 고위험음주율 14.4%와 비슷한 수준

이었다. 흡연 습관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p<0.001) 여학생 49명 중 흡연자는 단 1명

인 반면 남학생 41명 중 23명이 흡연자였다. 활동

량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많았다(p<0.05). 국민

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에서 19-29세 남자와 여자의 흡연율은 각각 41.5%

와 13.6%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남

학생의 흡연율이 국가 평균보다 높고, 여학생의 흡

연율은 낮았다. 남학생은 활동량 중 보통(65.9%) 많

음(24.4%) 적음(9.8%) 순으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은 

보통(59.2%) 적음(30.6%) 많음(10.2%) 순이었다. 국

민건강보험공단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관

련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Oh 2012) 활동량은 보통

(51.6%), 적음(29.5%), 많음(18.8%) 순으로 본 조사

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식생활 관련 심혈관대사질환 건강위험도 

평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식습관에 차이가 있었던 항

목은 15개 문항 중 3개로 과일 섭취 횟수(p<0.05), 

생선 섭취 횟수(p<0.05), 반찬 가짓수(p<0.05)였다

(Table 4). 여학생은 과일 섭취 횟수를 주 1-6회

(69.4%), 하루 1회(18.4%), 거의 먹지 않는다(8.2%), 

하루 2회 이상(4.1%)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거의 먹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

고, 주 1-6회(34.2%), 하루 1회(17.1%), 하루 2회 이

상(7.3%) 순이었다. 충분한 과일 섭취는 비만, 당뇨

병, 심혈관질환, 암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World Health Organiz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3), 과일의 성

분 중 칼륨, 식이섬유, 피토케미칼(phytochemical)등

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

서 남학생의 과일 섭취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교

육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선 섭취

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모두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남자 82.9%, 여자 95.9%, p<0.05). 

생선 섭취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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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ntake frequency Total(n=90) Male(n=41) Female(n=49) p value1)

Fruits

Almost never  21(23.3%)2) 17(41.5%) 4( 8.2%)

<0.05
1-6/week 48(53.3%) 14(34.2%) 34(69.4%)
1/day 16(17.8%) 7(17.1%) 9(18.4%)
≧2/day 5( 5.6%) 3( 7.3%) 2( 4.1%)

Vegetables 
≦2/day 59(65.6%) 24(58.5%) 35(71.4%)

NS3-5/day 29(32.2%) 17(41.5%) 12(24.5%)
≧6/day 2( 2.2%) 0 2( 4.1%)

Milk and yogurt

Almost never 17(18.9%) 9(22.0%) 8(16.3%)

NS
1-3/week 47(52.2%) 24(58.5%) 23(46.9%)
4-6/week 13(14.4%) 4( 9.8%) 9(18.4%)
≧1/day 13(14.4%) 4( 9.8%) 9(18.4%)

Ramyeon
Almost never 13(14.4%) 4( 9.8%) 9(18.4%)

NS1-2/week 47(52.2%) 20(48.8%) 27(55.1%)
≧3/week 30(33.3%) 17(41.5%) 13(26.5%)

Rice with 

whole grains

Almost never 45(50.0%) 21(51.2%) 24(49.0%)
NS

Everyday 45(50.0%) 20(48.8%) 25(51.0%)

Fishes
Almost never 81(90.0%) 34(82.9%) 47(95.9%)

<0.051 serving/ 2 days 9(10.0%) 7(17.1%) 2( 4.1%)
≧1 serving/day 0 0 0

3-layered 

pork belly

Almost never 10(11.1%) 4( 9.8%) 6(12.2%)
NSSometimes 67(74.4%) 29(70.7%) 38(77.6%)

Frequently 13(14.4%) 8(19.5%) 5(10.2%)

Processed meat
Almost never 19(21.1%)2) 7(17.1%) 12(24.5%)

NS1-2/week 46(51.1%) 23(56.1%) 23(46.9%)
≧3/week 25(27.8%) 11(26.8%) 14(28.6%)

Soft drinks

Almost never 12(13.3%) 3( 7.3%) 9(18.4%)

NS
Sometimes 30(33.3%) 13(31.7%) 17(34.7%)
1/week 9(10.0%) 4( 9.8%) 5(10.2%)
≧2/week 39(43.3%) 21(51.2%) 18(36.7%)

Soybean or Tofu

Almost never 10(11.1%) 2(4.9%) 8(16.3%)

NS
≦1/week 38(42.2%) 18(43.9%) 20(40.8%)
2-4/week 34(37.8%) 18(43.9%) 16(32.7%)
≧5/week 8( 8.9%) 3( 7.3%) 5(10.2%)

Breakfast
Almost never 49(54.4%) 26(63.4%) 23(46.9%)

NS3-4/week 20(22.2%) 7(17.1%) 13(26.5%)
Everyday 21(23.3%) 8(19.5%) 13(26.5%)

Eat-out
Almost never 21(23.3%) 9(22.0%) 12(24.5%)

NS1/day 47(52.2%) 20(48.8%) 27(55.1%)
≧2/day 22(24.4%) 12(29.3%) 10(20.4%)

Kimchi 
Every meal 60(66.7%) 30(73.2%) 30(61.2%)

NS
Not every meal 30(33.3%) 11(26.8%) 19(38.8%)

Side dishes 

<3/meal 25(27.8%) 9(22.0%) 16(32.7%)

<0.05
3/meal 37(41.1%) 15(36.6%) 22(44.9%)
4/meal 23(25.6%) 17(41.5%) 6(12.2%)
≧5/meal 5( 5.6%) 0 5(10.2%)

Fast food
<1/week 32(35.6%) 13(31.7%) 19(38.8%)

NS≧1/week 58(64.4%) 28(68.3%) 30(61.2%)
1) P value calculated by χ2test
2) Number(%)

NS(Not Significant)

Table 4. Dietary habits of the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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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3)고 알려져 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결과 1일 평

균 어패류의 섭취량이 1998년 67g에서 2012년 49g

으로 감소되었고, 특히 19-29세의 섭취량이 30-69세

의 섭취량보다 적었다. 젊은 층에서 어패류 섭취가 

감소하는 것은 앞으로 고지혈증과 이에 따른 심혈

관계질환의 유병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

의 생선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호도 및 기피 이유 조사, 메뉴 개발, 영양교

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끼 평균 반찬가

짓수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남학생의 평균 반찬 가짓수는 

4가지(41.5%), 3가지(36.6%), 3가지 미만(22.0%) 순

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3가지(44.9%), 3가

지 미만(32.7%), 4가지(12.2%), 5가지 이상(10.2%) 

순이었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

지하고, 장수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3). 따라서 심혈관 대사질

환의 위험도가 높은 남학생들의 반찬 가짓 수가 많

은 것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행동이므로 앞

으로도 이러한 식행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영양교

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식생활 평가 항목 중 남녀 차이가 관찰되지 않

은 항목은 채소 반찬 가지 수와 유제품, 인스턴트 

면류, 잡곡밥, 삼겹살, 육가공품, 탄산음료, 콩이나 

두부, 아침식사, 외식, 패스트푸드의 섭취 횟수, 그

리고 매끼 김치 섭취 여부였다. 하루 평균 채소 반

찬(김치 제외)의 가지 수에 대한 응답은 총 2가지 

이하(65.6%), 총 3-5가지(32.2%), 총 6가지 이상

(2.2%) 순이었다. 우유나 요구르트 섭취 횟수는 주 

1-3회(52.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거의 먹지 않는다(18.9%)였으며, 주 4-6회, 하루 1

회 이상은 각각 14.4%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보

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에서 

제정한 ‘성인 식생활 실천지침’에서 유제품을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학생이 

14.4%에 불과하다는 것은 칼슘 부족 등 영양부족

의 원인이될 것으로 생각된다. 라면 등 인스턴트 

면류의 섭취횟수는 주 1-2회(52.2%)로 응답한 학생

이 가장 많았고, 주 3회 이상(33.3%), 거의 먹지 않

는다(14.4%) 순이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라면 섭취

에 관한 선행 연구(Kim et al 2013)에서 평균 주 2

회 라면을 섭취한다는 설문 조사와 비슷한 경향이

다. 잡곡밥 섭취에 관한 설문에는 거의 먹지 않는

다(50%)와 거의 매일 먹는다(50%)는 응답이었다. 

삼겹살 섭취 횟수는 가끔 먹는다(74.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즐겨 먹는다(14.4%)와 거의 먹지 않는

다(11.1%) 순이었다.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섭

취 횟수는 주 1-2회(51.1%), 주 3회 이상(27.8%), 거

의 먹지 않는다(21.1%) 순이었다. 탄산음료의 섭취 

횟수는 주 2회 이상(43.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

았고, 가끔 마신다(33.3%), 거의 마시지 않는다

(13.3%), 주 1회(10.0%) 순이었다. 탄산음료의 과잉 

섭취는 비만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3). 최근 서울시내 한 시립병원에

서 자동판매기에 열량을 표기하였더니, 탄산음료의 

판매가 줄고 물의 판매량이 가장 많아졌다고 보고

되었다(private communication). 이처럼 영양성분표

시 강화와 영양교육 등을 통하여 탄산음료 대신 물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분 섭취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콩과 두부의 섭취 횟수는 주 1회 이하

(42.2%), 주 2-4회(37.8%), 거의 먹지 않는다(11.1%), 

주 5회 이상(8.9%)의 순으로 콩과 두부의 섭취 횟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콩의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

고, 암의 위험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3). 따라서 대학생들의 콩과 

두부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메뉴 개발과 영양교육 

등이 필요하다. 아침식사에 관한 질문에 거의 하지 

않는다(54.4%)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

(23.3%), 주 3-4회(22.2%) 순이었다. 국민건강영양조

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에서 19-29세

의 아침 결식률은 42.7%로, 국민 전체 평균 21.2%

의 두 배가 넘고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았다. 

아침 결식이 만성 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Smith et al. 2010, Wennberg et al. 2014)

에 비추어, 대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서울시



96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5권 1호 2014

** p<0.001 calculated by t-test

Fig. 1. Cardiometabolic risks in the college students

에서는 중고등학생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종으로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운영(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중이나, 등교시간이 획일적이지 

않은 대학생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구

내식당의 아침식사 제공 확대 등 대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외식의 섭취 

횟수는 하루 1회(52.2%), 하루 2회 이상(24.4%), 거

의 하지 않는다 (23.3%) 순으로 외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행연구(Kim et al. 2007)에서 대학

생들이 외식 횟수를 하루 1회라 응답한 비율이 남

녀 각각 10.5%와 12.4%, 하루 2회 이상 남 4.9%, 

여 5.6%로 조사 되었고,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에서도 19-29세 외식 

섭취빈도가 하루 1회 24.7%, 하루 2회 이상 8.3%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외식 횟수는 다른 조사 결과

에 비해 많은 편이다. 따라서 건강한 외식 메뉴 선

택에 관한 교육과 학내 식당에서 맛있는 건강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치를 매끼 섭취하

는지에 관한 질문에 예(66.7%)라는 응답이 아니오

(33.3%) 보다 많았다. 김치가 전통 발효 음식으로 

우수한 점도 있으나, 나트륨 함량이 높아 만성질환

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12). 

따라서 김치 섭취 횟수를 하루 1-2회로 줄이고, 다

른 초절임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는 주 1회 이상(64.4%), 

주 1회 미만(35.6%) 순으로 조사 되었다. 패스트푸

드의 섭취는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World Health Organiz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03), 

대학생들이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메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

식생활 관련 건강위험도 평가 도구(D-HRA)를 

이용하여 심혈관 대사질환의 위험도 결과가 도출

되었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3). 이 결과는 식생활 평가 15문항과 기본 신상

정보(나이, 성별, 음주습관, 흡연량, 활동량, 학력)을 

종합하여 산출되었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복부비만의 위험도가 7단계(매우 낮음,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높음,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위험도를 매우 낮음 1점에서 매우 높

음 7점까지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모든 질환의 위험도에서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

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 특히 남

학생의 고지혈증과 비만의 위험도가 보통보다 높

은 수준이었다. 20대라는 연령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질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질병의 위험도가 높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

양교육이 여학생에 비해 더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

다. 남학생의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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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식생활 관련 심혈관대사

질환 건강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

에 위치한 한 종합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식생활 설문조사와 체

성분분석기를 이용한 신체계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90명(남자 41명, 여자 49명)이 작

성한 식생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2세였고 남자가 평균 22.2세로 여자 평균 

20.3세 보다 많았다(p<0.001).

2. 연구대상자 중 82명(남자 35명, 여자 47명)이 

신체계측에 참여하였다. 남자의 평균 신장, 체중, 

BMI가 175.7cm, 69.5kg, 22.4로 여자의 162.0cm, 

53.5kg, 20.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p<0.001)하게 

높은 값이었으며, 체지방은 여자가 27.7%로 남자의 

16.9%보다 높았다(p<0.001).

3. 연구대상자에게 음주, 흡연, 활동량에 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 습관에서는 남녀 차이

가 관찰되지 않았고, 흡연과 활동량은 유의미하게 

달랐다. 음주 횟수는 남녀 모두 한 달에 2회 이상

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흡연 습관의 

경우 여학생 흡연자의 비율은 2%에 불과하였으나, 

남학생은 56.0%가 흡연 중 이었다(p<0.001). 활동량

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많았다(p<0.05). 남학생

은 활동량을 보통(65.9%) 많음(24.4%) 적음(9.8%) 

순으로 선택하였고, 여학생은 보통(59.2%) 적음

(30.6%) 많음(10.2%) 순이었다.

4. 남학생과 여학생의 식행동에 차이가 있었던 

항목은 15개 중 3개 항목으로 과일 섭취 횟수, 생

선 섭취 횟수, 반찬 가짓수 였다. 과일 섭취 횟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0.05). 여학생은 과일 섭취 횟수를 주 

1-6회(69.4%), 하루 1회(18.4%), 거의 먹지 않는다

(8.2%), 하루 2회 이상(4.1%)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거의 먹지 않는다(41.4%) 라는 응답이 가

장 많았고, 주 1-6회(34.2%), 하루 1회(17.1%), 하루 

2회 이상(7.3%) 순이었다. 생선 섭취는 여학생과 남

학생이 모두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다(남자 82.9%, 여자 95.9%, p<0.05). 한 끼 평균 반

찬가짓수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5). 남학생은 평균 반찬 가짓

수를 4가지(41.5%), 3가지(36.6%), 3가지 미만(22.0%)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3가지(44.9%), 3

가지 미만(32.7%), 4가지(12.2%), 5가지 이상(10.2%) 

순이었다. 

5. 식생활 평가 15 항목 중 남녀 차이가 관찰되

지 않은 12 항목은 채소 반찬 가지 수와 유제품, 

인스턴트 면류, 잡곡밥, 삼겹살, 육가공품, 탄산음

료, 콩이나 두부, 아침식사, 외식, 패스트푸드의 섭

취 횟수 그리고 매끼 김치 섭취 여부였다. 

6. 식생활 관련 건강위험도 평가 도구(D-HRA)를 

이용하여 심혈관 대사질환의 위험도 결과가 도출

되었다. 위험도를 매우 낮음 1점에서 매우 높음 7

점까지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 모든 심혈관 대사질

환(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복부비만)의 위험

도에서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위험도가 유의

미하게 높았다(p<0.001) 특히 남학생의 고지혈증과 

비만의 위험도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 중 심혈관대사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

양교육이 여학생에 비해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

다. 남학생의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영양정책이 개발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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